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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족의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자기존중감, 대인의존행
동특성, 통제신념) 및 스트레스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D광역시의 남녀 대학생 
546명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2015년 10월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우울수준은 가족
의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및 통제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반면, 대인의존행동
특성과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우울수준은 가족의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및 통제신념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인의존행동특성 및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스트레스원의 인지는 사회적 지지의 인지나 심리적 행동특성보다 우울수준
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스트레스원의 인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인지나 심리적 행동특성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의 우울수준은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행동특성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요인들보다 스트레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우울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요 스트레스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트레스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from family, social support from friends), 
psychological behavioral characteristics (self-esteem, interpersonal dependency, locus of control), and stress on the depres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546 college students in D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 October 2015. As a result, the depression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showing 
lower family and friends'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while i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showing
higher interpersonal dependency and stress. The depression levels of the subject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family and 
friends'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but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dependency and stress.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revealed an increase in the depres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when the awareness of the stress
source was higher, and when the awareness of social support or psychological behavioral characteristics was low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epres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would be increased when the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behavioral
characteristics are low, and when stress is high. In particular, it was influenced much more by stress than other factors. 
Therefore, to decrease the depres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it would be necessary to put efforts to understand their main 
stress sources and then reduce them.

Keywords : College student; Social support; Self-esteem; Interpersonal dependency; Locus of control; Stres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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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들의 부적응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우울과 불

안이 가장 많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중 대학생
의 우울은 자살 등 그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개입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2015년 발표된 
통계청의 보고에서는 2014년도 20대와 30대의 사망원
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1].
대학생들은 재학 중 취업, 학업, 경제, 이성관계, 대인

관계 등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은 
여러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부모, 친구, 교수와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이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대인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
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변인의 하나로서 알려져 있다. 또한, 우울수준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2], 사회적 지지
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증상을 적게 보이며,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3,4].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완충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스트레스의 
고저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지지효과가 생긴다고 보고하

고 있다[5].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자기존중감, 대인의존행
동특성 및 통제신념과 같은 자신의 심리적 행동특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6]. 따라서 높
은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행동특성을 긍정적으로 높이

고,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며, 심리적 행동특성이 긍정적
인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가져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6]. 
이러한 선행연구처럼 우울의 발생 원인과 요인은 개

인적인 특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 그리고 스트
레스 등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
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과 우울과의 단편적인 관련

성 파악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때문에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 및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 중에 어떠한 요인이 우울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심리

적 행동특성 및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수준을 파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 및 스트레스가 우
울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
제 대학교 6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대학마다 100명
씩 600명을 임의 추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내용
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설문 응답자 54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546명(회수 91.0%)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2.2 자료수집 방법

자료의 수집은 D대학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승인번호: 1041490-20151210-HR-005)을 
받은 후, 2015년 10월에 표준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사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조사
대상 각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

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연구의 목적, 내용 및 
기입요령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조사대상 학생들이 직접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Park[7]이 개발한 척도를 Yoon[8]에 의해 표준화시킨 
사회적 지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지 제공자별로 
지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가족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

며, 두 척도는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24항목)되어 있다. 
본 도구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 가족 및 친구의 지지 점수를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우울수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
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각각 

0.975, 0.973이었다.

2.3.2 심리적 행동특성

(1) 자기존중감(Self-esteem): Rosenberg[9]에 의해 
개발되어 타당성과 신뢰성이 보고 된 자기존중감척도 

10항목을 사용하였다. 점수는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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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대해서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다”고 답한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한편 자기에게 
부정적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고 답한 경우 1점을 주고,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득점
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자기존중감의 내적 신뢰
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67이었다.

(2) 대인의존행동특성(Interpersonal dependency): 
Hirschfeld[10]등이 개발한 Interpersonal dependency 
Scale을 McDonald-Scott[11]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정한 
18항목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항목 중 독립행동에 관
한 질문의 회답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약
간 그렇다”를 0점,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준다. 한편 의
존행동에 대한질문의 회답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1점을 주어, 득점이 높을수록 대인의존경향
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인의존행동특성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34이었다.

(3) 통제신념(Locus of control) : 통제신념은 
Levenson[12]의 7개 항목의 축소형 통제신념척도(short 
forms of locus of control scale)를 이용하였다. 통제신
념의 척도는 각각 4항목의 척도로 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3점, 「대부분 그렇다」 2점, 「조금 그렇다」 
1점 및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합산한 점수(총득점 합계 0～21점)가 높을수록 통제신
념의 성향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
값을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였

으며, 통제신념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계수는 0.708이었다.

2.3.3 스트레스(Psychosocial stress)

스트레스의 측정은 Goldberg[13]의 일반건강측정표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를 기초로 하여 우
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사회심리적 건강

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ing Index; PWI)의 45문

항의 PWI성격을 최대한 유지한 단축형 PWI-SF을 이용
하였다[14]. 이는 45문항으로 구성된 PWI가 다소 추상
적이고 문항수가 많아 응답률이 떨어지고 응답자료의 신

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

고자 개발된 것이다. PWI-SF의 측정척도는 Likert의 4
점 척도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각 항

목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0점, “자주 그런 편이다” 1
점, “이따금 그렇다” 2점 및 “전혀 그렇지 않다” 3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각 항목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3점, “자주 그런 편이
다” 2점, “이따금 그렇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여 PWI-SF를 산정하였으
며, 이때 총점이 8점 이하인 군을 「건강군」, 9점에서 
26점까지를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을 「고
위험 스트레스군」으로 구분하였다[14].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62이었다. 

2.3.4 우울(Depression)

우울수준의 측정은 Zung[15]의 자기평가식 우울척도
(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이용하였
다. SDS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마다 4점 척도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문항에는 “항상 그
렇다” 4점, “자주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그
렇지 않다” 1점의 점수를 주었고, 부정적인  문항에는 
역으로 “항상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가끔 그
렇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의 점수를 주어 총득점 합
계(20～80점)를 우울의 지표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
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01이었다.

2.4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의 대학생 우울수준에 대해 관련요인과

의 가설구성 개념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우선 사회
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완충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스트레스의 고저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지지효과가 생

긴다고 보고하고 있다[5,16].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자기
존중감, 대인의존행동특성 및 통제신념과 같은 자신의 
심리적 행동특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6]. 따라서 높은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행동특
성을 긍정적으로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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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특성이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가져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6].
이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다른 사람들

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인지를 「사회적  지지 인

지」, 일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원의 인지를 「스트레
스원 인지」, 자기존중감, 대인의존행동특성 및 통제신
념으로부터 오는 행동특성을 「심리적 행동특성」의 잠

재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이 같은 잠재변수들은 「우울수
준」에 직접 관련되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구

조방정식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모형은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인지」는 「스

트레스원 인지」, 「심리적 행동특성」 및 「우울수준」
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여, 우선 직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사회적 지지 인지」, 「스트레스원 인지」, 
「심리적 행동특성」 및 「우울수준」을 잠재변수로 구

성하였다. 모델에 따른 「사회적 지지 인지」의 관측변
수로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도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도를 

측정한 점수로 하였으며, 「스트레스원 인지」의 관측변
수로는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PWI)를 측정한 점수
로 하였다. 「심리적 행동특성」의 관측변수로는 자기존
중감, 대인의존행동특성 및 통제신념을 측정한 점수로 
하였으며, 「우울수준」의 관측변수로는 자기평가식 우
울척도(SDS)를 측정한 점수로 하였다. 이들 잠재변수간
의 인과관계를 논하기 위해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공분
산구조분석에 의해 그 인과관계구조모델을 검증하였다.

2.5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WIN(ver 22.0)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사회
적 지지(가족 및 친구의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자기존
중감, 대인의존행동특성, 통제신념) 및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수준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으며 t-test 및 ANOVA
로 검정하였고,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
분석에 의한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이
론적 틀에 부합하고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공분산 

구조분석 모형설정을 실행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는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변수의 변이

는 하나로 제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입력행렬은  
SPSSWIN(ver 22.0)을 사용하여 AMOS(ver 22.0)에 의
한 Spearman 상관계수행렬(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matrix)을 사용하였으며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구조방정식에 사용된 변수는 각 모형 구성요소를 잠재

변수로 하고 각각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관

측변수로 선택하였다. 변수의 선택은 각 경로에 대한 개
별적인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이론적인 

모형을 지지하면서도 모형적합도에 있어서 적절한 모형

을 구성하는 변수를 선택하였다. 모형적합도 검정은 구
조방정식모형의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와 자유도를 고려한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원소 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및 근사제곱근 평균제곱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외생잠재변수 

(Exogenous latent variable)로는 「사회적 지지의 인
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론적 모형에
서 제시한 내생잠재변수(Endogenous latent variable)와 
Y관측변수는 모두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시켰다. 각 
경로도의 경로계수는 유의한 것만을 경로도와 함께 표

기하였다. 외생잠재변수의 경우에는 각각 하나씩의 X관
측변수만을 할당하여 경로계수를 1.0으로 고정하였으므
로 별도로 경로도에 표시하지 않았다. 각 경로의 효과는 
외생잠재변수에서 내생잠재변수로 향하는 경로와 내생

잠재변수 사이의 경로로 나누어 해당경로를 따라 작용

하는 직접효과를 표기하였다.

3. 연구결과

3.1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 및 스트레

스 정도별 우울수준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 및 스트
레스 정도별 우울수준은 [Table 1]과 같다. 가족의 사회
적지지 정도별 우울수준의 평균 점수는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p=0.000), 친구의 사회적지지 정도별 
우울수준의 평균 점수는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

서(p=0.000) 유의하게 높았다. 자기존중감 정도별 우울
수준의 평균 점수는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0). 대인의존행동특성 정도별 우
울수준의 평균 점수는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0). 통제신념 정도별 우울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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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Depression scores

t(F) p-value
Mean±SD

Families' social support 8.101 0.000
  Low 280(51.3) 46.87±6.67
  High 266(48.7) 41.67±8.20
Friend's social support 6.947 0.000
  Low 283(51.8) 46.53±6.55
  High 263(48.2) 41.98±8.52
Self-esteem 10.455 0.000
  Low 328(60.1) 47.00±7.02
  High 218(39.9) 40.34±7.44
Interpersonal dependency -3.525 0.000
  Low 304(55.7) 43.29±7.98
  High 242(44.3) 45.66±7.58
Locus of control 5.952 0.000
  Low 334(61.3) 45.89±7.64
  High 212(38.8) 41.89±7.67
Stress 180.148 0.000
  Healthy group 36(6.6) 33.33±6.08
  Latent stress group 323(59.2) 41.94±6.74
  High risk stress group 187(34.2) 50.60±4.89

Total 546(100.0) 44.34±7.89

Table 1. Depression scores according to the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behaviors and stres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Depression Families' social 
support

Friend's social 
support

Self-
esteem

Interpersonal 
dependency

Locus of 
control

Families' social support -0.418**

Friend's social support -0.353** 0.571**

Self-esteem -0.471** 0.384** 0.332**

Interpersonal dependency 0.175* 0.112* 0.166* -0.011
Locus of control -0.338** 0.139* 0.077 0.191* -0.054
Stress 0.797** -0.403** -0.362** -0.520** 0.119* -0.363**

* : p<0.05, ** : p<0.01

Table 2. Correlation matrix of related factors regarding depression

평균 점수는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0). 스트레스 정도별 우울수준의 평균 점
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00).

3.2 우울수준과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우울수준과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대인의존행동특성, 통제신념,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우울수준은 가족의 사회적 지지(r=–
0.418, p<0.01), 친구의 사회적 지지(r=-0.353, p<0.01), 
자기존중감(r=-0.471, p<0.01) 및 통제신념(r=-0.338,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인의존
행동특성(r=0.175, p<0.05), 스트레스(r=0.797, p<0.01)
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가족의 사회
적 지지는 친구의 사회적 지지(r=0.571, p<0.01), 자기존
중감(r=0.384, p<0.01), 대인의존행동특성(r=0.112, 
p<0.05), 통제신념(r=0.139,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인 반면, 스트레스(r=-0.403, p<0.01)와는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
존중감(r=0.332, p<0.01), 대인의존행동특성(r=0.166,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스트레스
(r=-0.362,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존중감은 통제신념(r=0.191,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스트레스(r=-0.520,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의존행동특성은 스
트레스(r=0.119, p<0.05)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통제신념은 스트레스(r=-0.363, p<0.01)와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3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가족의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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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Erro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Source of stress 
recognition

Psychological 
behaviors

Social support 
recognition Z  SMC†

Source of stress
recognition 0.000 0.000 -0.505** 0.000 0.255

Psychological
behaviors -0.729** 0.000 0.660** 0.016 0.452

Depression
symptoms 0.760** -0.349* -0.180* 0.000 0.653

 Chi-square = 39.325    GFI‡ = 0.980
 df = 9    AGFI§ = 0.939
 p = 0.135    RMR∥ = 0.042

   RMSEA¶ = 0.079
* : p<0.05 ,  ** : p<0.01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
 ‡: Goodness of Fit Index(GFI)                § :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
 ∥: Root Mean square Residual(RMR)          ¶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Table 3. Structural model of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특성(자기존중감, 대인의존행동특성, 통제신념) 및 스트
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

을 실시하였다[Table 3].
전체적인 모델의 적합성을 보면 Chi-square= 

39.325(df=9)이며, 유의수준은 p=0.135로 모델은 적합
하였다.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0.980로서 0.9를 초과하여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도 0.939로 모델의 부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인정
되었다. 원소 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는 값이 적을수록 부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대략 0.06이하의 RMR을 보일 때 잘 맞는 모델로 간주
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RMR은 0.042로 부합도에서 문제
가 없었다. 또한 근사제곱근 평균제곱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는 대체적으
로 0.05에서 0.08이하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0.079로 나타났다[Table 3].
구조방정식을 통해 구해진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

잠재변수의 효과를 보면, 「사회적 지지 인지」는 「심
리적 행동특성」에 대한 경로계수가 0.660로 정(+)의 직
접효과가 있었고, 「스트레스원 인지」에 대한 경로계수
가 –0.505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으며, 「우울」에 대
한 경로계수는 –0.180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한
편 내생잠재변수 간의 유의한 경로계수를 보면, 「스트
레스원 인지」는 「심리적 행동특성」에 대한 경로계수

가 -0.729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우울」에 대
한 경로계수는 0.760으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심리적 행동특성」은 「우울」에 대한 경로계수가 –

0.349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심리적 행동
특성」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 인지」와 「스트레스원 

인지」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이 0.452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 인지」와 「스트레스원 인지」가 

「심리적 행동특성」을 45.2%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또한 「스트레스원 인지」의 경우 「사회적 지지 인
지」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이 0.255로 나타났으며, 이
는 「사회적 지지 인지」가 「스트레스원 인지」를 

25.5%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울」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 인지」, 「심리적 행동특성」 및 「스트
레스원 인지」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이 0.653로 나타
났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 인지」, 「심리적 행동특
성」 및 「스트레스원 인지」가 「우울」을 65.3% 설명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경로계수는 「우울」에 
대한 「심리적 행동특성」과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 인지」는 5% 수준으로, 나머지는 모두 1% 수준으
로 유의하였으며, 우울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
동특성 및 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었다[Table 
3, Figure 1].

4.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족의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자기존중감, 대인
의존행동특성, 통제신념) 및 스트레스가 우울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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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0 -0.349

-0.180

-0.729

-0.505 0.760

e1

Friend′s
Social

Support

Families's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Recognition

0.80 0.71

e2

d1Psychological 
Behavior

e4

Self-
esteem

Interpersonal
Dependency

Locus of
Control

0.49 -0.18 0.21

e3 e5

d3Depression
Symptoms

0.99

e7

Self-rating
Depression

Scale

e6

d2Source of Stress
Recognition

Psychosocial
Well-bing

Index

0.99

Fig. 1. Path dia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된 사회적지지, 자기존중감, 대인의존행동특성, 통제신
념,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PWI-SF)의 측정도구는 그 타
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며, 본 연구에서의 설문
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우울수준의 평균 점수는 가

족의 사회적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친구의 사회적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대인의존행동
특성이 높을수록, 통제신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
상 대학생들의 우울수준은 사회적지지도나 자기존중감, 

대인의존행동특성 및 통제신념 같은 심리적 행동특성뿐

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우울수준은 사회적 지지에 의
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고[2,17],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우울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18]. 또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 예방 및 대책방안 제시
에 기여 할 수 있다[7,19]고 하여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우울과 자기존
중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낮은 자기존중감은 우울에 

대한 위험요인이 되며, 높은 자기존중감은 우울을 예방
할 수 있는 심리적 백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여

[20,21,22]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우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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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존행동특성 및 통제신념과의 관련성에서는 

Lee[23]는 대학시기에 대인관계 유능성을 형성하지 못
하면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고 대학생활의 심각한 부적응

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대인관계 유능성의 
부재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정서적으로 우울과 불

안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4,25]. 스트레
스 또한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어 대학생들에서

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밝혀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26,27].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우울수준과 사회적 지지

도, 심리적 행동특성 및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우울수준은 가족의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지지, 자
기존중감 및 통제신념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인의존행동특성,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증상을 적

게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3,4], 자기존중감과 우
울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20,28], 통제신념과 우
울과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29,30]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대인의존행동특성과 우울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31,32,33], 스트레스와 우울수준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26,34,35]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우울수준에 미치

는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가족의 사회적지지, 친구
의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자기존중감, 대인의존
행동특성, 통제신념) 및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
하고자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원의 
인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인지나 심리적 행동특
성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인 연구결과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은 높아지는[26,27,36] 반면, 사회
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2,17,18], 심리적 행동특성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을 증가
[20,21,22,23]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 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본 

연구가 D광역시의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면조사
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가족의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자기존중감, 대인의존행
동특성, 통제신념) 및 스트레스 등의 측정은 응답자의 주
관적인 자기기입방법에 의존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

답편의(response bias)가 개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우울수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직업관련 특성 

등, 단편적인 요인에 따른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단편적인 
요인을 벗어나 중 다변적인 요인 즉, 사회적지지, 심리적 
행동특성 및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이 우울수준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우울수준은 사회적 지지와 심

리적 행동특성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증가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우울수준은 다른 요
인들보다 스트레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우울수준을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요 스트레스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트레스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족의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자기존중감, 대인
의존행동특성, 통제신념) 및 스트레스가 우울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D
광역시의 남녀 대학생 54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2015년 10월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하였
다. 자료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
동특성 및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수준을 비교하였으며,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우울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 및 스트
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

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처리에는 SPSSWIN(ver 22.0)프
로그램과 AMOS(ver 22.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우울수준은 가족의 사회적 지지, 친
구의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및 통제신념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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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반면, 대인의존
행동특성과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2. 조사대상자의 우울수준은 가족의 사회적 지지, 친
구의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및 통제신념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인의존행동
특성 및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3.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스트레스원의 인지는 사회
적 지지의 인지나 심리적 행동특성보다 우울수준

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스트레스원의 인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인지나 심리적 행동특성
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인지가 낮
을수록 스트레스원의 인지를 증가시키는 반면, 사
회적 지지의 인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행동특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우울수준은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행동특성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우울수
준은 다른 요인들보다 스트레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우울수준을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요 스트레스원

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트레스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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